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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전문성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에게 

있어 진로성숙도는 그 자체만으로 전문성추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로성숙도

와 전문성 추구 사이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강화시켜 학생들의 전문성 추구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있어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진로지도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the pursuit of professionalism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this purpose, 128 students in their twenties were surveyed and the influence of variables was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career maturity of the students majoring in literature and information 

science had little effect on the pursuit of professionalism. However, satisfaction with the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students’ pursuit 

of professionalism by enhancing career maturity. Therefore, in order to pursue professionalism 

in the preparation of the career path of the librarianship major, it is important that the professor’s 

career guidance and smooth communication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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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생의 진로선택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

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학생 시기

는 학업을 이루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삶의 방향

을 탐색하는 실질적인 진로 결정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맞

는 직업과 진로를 찾기 위한 행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그러나 대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은 취업으로 

조사되었으며(연합뉴스, 2017), 이는 문헌정보

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6 사서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헌정보학

과 졸업자 취업률은 4년제 대학의 경우 2013년 

64.0%에서 2014년 58.4%, 2015년 47.8%로 감소

하고 있었으며, 전문대의 경우에도 2013년 69.4%

에서 2014년 68.5%, 2015년 60.0%로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한편 많은 대학에서는 취업캠프와 특강, 취

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자격증강좌, 현장실

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재호, 서유

정, 이영민, 2015).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문

상담가를 통해 제공되며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서와 같

이 전문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진로상담은 전공

에 대한 지식과 도서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바

탕이 되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

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을 통해서는 

전공분야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

우며, 지도교수와의 면담이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실제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교수와 전공분

야 진로상담을 했던 학생들은 실제로 사서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경향을 목격할 수 있

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

들과 면담을 하며 느꼈던 학생들의 진로준비 

수준과 교수의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실제 직업선택에 있어 사서와 같은 전문직을 

지향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계

획되었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문제와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대한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인식을 내적요인으

로, 여기에 작용하는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를 

외적요인으로 설정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관계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서의 전문직 요건

국립국어원(2018)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

면 전문직(專門職)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

술이 필요한 직업’으로 풀이된다. 엄영애(2004)

는 전문직의 특성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러한 지

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

며 전문지식을 통한 책임감 있는 봉사로 언급

하였다. 또한 철저한 윤리강령과 자격제도를 

통해 업무수행을 통제 받고 직종의 발전을 위

해 협회를 구성하며 계속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발전한다고 하였다. 사서직은 이러한 전

문직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이제환(2003)은 국내 사서직이 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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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배타적 직무영역과 문헌정보학이라는 지

식기반, 사서자격증이라는 자격제도와 도서관

협회라는 멤버십 단체, 그리고 직업적 이타성을 

규정한 도서관윤리선언까지 갖추고 있어 정체

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전문직이 되기 위한 

외형적 요건은 거의 구비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사서의 자격요건은 도서관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

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중 요건에 따라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로 구분하여 문화체육관관부령으로 사서자격

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의 자격요건

이 법에 명시되고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는 점 등에서 국가는 사서를 전문직으로 인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도서관

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다양

한 사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이 프로그램에는 공공도서관 사서뿐만이 아

니라 사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학

교도서관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가 참여할 수 있다.1) ｢국립중앙도서관 사

서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지식정보사회를 선도 

할 사서 직원의 핵심 역량 개발’, ‘도서관 서비

스 향상을 위한 사서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교육목표로 밝히고 있어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렇듯 사회에서 전문직

에 대한 인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직 군을 형성하고 법적인 자격 제

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교육․훈련하는 전

문적인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구성원들이 사회

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 사서직은 이러

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전문

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 미국 청

소년의 직업흥미와 진로행동의 발달에 대해 연

구한 Carter와 Strong 등의 학자에 의해 비롯되

었다(이희영, 2003). 그 후 Super가 1955년에 직

업성숙(vocational maturity)에 대한 개념을 소

개한 이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진로성숙(career 

maturity)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진로성숙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

념으로 정착되었다(장석민, 1990).

Super(1955)는 진로성숙을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 이루어져야 할 직업적 과업을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고

자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를 개

발하였다. 또한 Crites(1973)는 Super의 이론

을 토대로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념을 ‘진로선

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하고 

진로선택에 관한 태도와 의사결정 능력에 초점

을 맞춰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특히 Crites는 1978년 기존 CMI에 

 1) ｢도서관법｣(법률 제15167호)의 제19조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직원의 교육훈

련을 위해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http://edu.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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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추가 항목을 더하고 상담용(B-1)과 검

사용(A-2) 두 가지 형태로 분화된 검사도구로 

개량하였으며(Crites, 1978), 1995년에는 이를 

다시 보완 하여 이용자에게 좀 더 친숙하고 성인

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CMI-R(Career Maturity 

Inventory–Revised)을 제시하였다(Crites & 

Savickas, 1996). 이후 2011년에 이르러 CMI는 

Savickas와 Porfelli(2011)에 의해 다시 한 번 

보완되어 CMI-Form C가 제시되었으며, 여기

에는 관여성(concern), 호기심(curiosity), 확신

성(confidence), 협의성(consultation) 등 4가지 

세부항목을 통해 직업성숙에 관한 태도와 능력

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장석민(1991)이 진로

성숙의 개념에 대해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

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

선택을 통합․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

속’으로 규정했으며,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인지 및 수행여부가 다음 단계

로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행하는데 중요한 조

건으로 간주하였다. 국내에서도 진로성숙과 관

련된 연구들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들이다.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학업성

적,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연구되었다(이종원, 최은수, 2015; 정미나, 노

지은, 2016).

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분야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

구들은 주로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이종문(2009)은 문헌정보학과 학생 107명

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

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사서직 외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50%이상의 응답자가 사서직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

영희 등(2013)이 459명의 문헌정보학과 학생

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

은 자신이 다양한 사회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가장 진출하고 싶은 분야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응답하였다. 또

한 조재인과 이지원(2016)의 연구에서도 학생

들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국가도서관 순으

로 장래 진출분야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은 대체로 사회의 다양

한 직종 중에 전문성이 확보된 사서직을 선호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직업

전문성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에 작용하는 

진로관련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간호

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직을 지향하는 타 학문

분야에서 많이 수행되어 왔고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학분야에서는 고영지와 김인경(2011)이 

전문직인식과 진로준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들은 취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

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측정하

여 두 변인간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비록 상관

성은 약하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이 간호사를 전

문직으로 인식하면 진로준비 행동이 달라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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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냈다. 또한 김명숙(2011)은 간호학과 학생

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사이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

다. 주미경과 신계영(2012)은 간호학과 학생들

이 지각하고 있는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분석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한 간

호이미지와 전문직관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학생에 대한 편견을 해소

하고자 하였다. 구혜자와 이외선(2015)은 간호

학과 학생이 갖고 있는 간호사이미지와 생명윤

리의식, 간호전문직관 등 전문직의 기본 요건을 

분석하여 이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연구하였다. 이밖에도 현혜순과 김윤영(2018)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에서 교

수-학생 상호작용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을 밝혔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호학분야의 연구들은 간

호전문직관과 관련해서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

도, 자아존중감 등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변수

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했고, 한편으로 

간호사의 이미지와 전문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

하였다. 

한편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는 이홍직(2007)

이 수행한 사회복지사의 직업전문성 인식에 대

한 연구가 있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인

식 수준과 수입, 사회적 영향력 등이 의사, 교사 

등 타 전문직에 비해 낮고, 자격제도가 엄격하

지 않으며, 전문단체의 조직화 수준도 미약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정비하고 엄격한 자격제도를 갖추고 전

문단체의 개혁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인

식과 처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오윤수, 정현태, 

이성대(2014)가 수행한 연구가 있다. 그들은 사

회복지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높

은 업무량에 비해 낮은 보수와 처우, 전문직으

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등 부정적 인식이 있

음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직의 가치

와 소명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학 분야에는 직업에 대한 사

회적 인식과 처우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며 대체

로 전문직 인식과 처우가 낮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로

와 교육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한주빈, 

양숙미, 오봉욱(2014)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

도교수의 만족도가 진로확신정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여 지도교수 만족도가 장차 사회복

지사로서의 진로확신정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실습성과가 이들 사이를 매개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과 

지도교수의 관계는 진로준비에 중요 변수로 작

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강길현(2017)

은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

체성이 높아지며, 두 요인 간에는 내재적 직업

가치관이 조절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

용자 중심의 맞춤교육과 직업가치관 정립을 위

한 윤리, 철학 등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호학과 사회복지학 분야

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전문직

인식과 진로준비가 서로 상관성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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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진로준비와 전문성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4. 연구설계

4.1 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2개의 연구문제와 6개의 가설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문제 1]은 진로성숙도

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성숙도는 자아

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대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위한 다양한 심리적 변인

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원, 최은수, 

2015; 정미나, 노지은, 2016). 진로성숙도는 진

로문제에 스스로 대처하는 준비정도이며, 이종

문(2009)과 노영희 등(2013)의 연구에서와 같

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전

문성있는 사서직을 원하고 있으므로 문헌정보

학 전공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인식 

간에는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

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성숙도는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관여성은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호기심은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확신성은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는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진

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설정되었다. 선행연구

에서 지도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확신정도

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한주빈, 양숙미, 

오봉욱, 2014),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현혜순, 김윤영, 2018). 본 연

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가 학생들의 전문성추구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측하였고 아래와 같이 <가설4~6>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가설 4>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관여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5>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호기심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6>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확신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

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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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2.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척도는 Savickas와 Porfeli(2011)

가 제시한 CMI-Form C를 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세부적으로 관여성(concern), 호

기심(curiosity), 확신성(confidence), 협의성

(consultation)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당 6문항을 배정하여 총 2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살펴보면, 관여

성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호기심은 개인이 직업 세계를 탐구

하고 직업적 요구 사항을 찾는 정도로 정의된

다. 확신성은 개인이 현실적인 직업적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협의성

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와 조언을 요청

하여 도움을 구하는 정도를 일컫는다(Watson 

& Flamez, 2014). 이 척도는 진로성숙도가 낮

은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가 불확

실할 때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와 

같이 부정형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측정

값을 역으로 변환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4.2.2 전문성 추구

전문성추구는 김수정(2013)이 대학생의 직

업가치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

구에서 ‘전문성추구’ 항목만 차용하여 사용하였

다. 원래의 문항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

목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일이 좋다’, ‘특정분

야에 전문성을 갖춘 일이 좋다’, ‘직업을 갖기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도 전문직이 좋

다’의 3문항만 추출하였다. 이들 문항은 문헌정

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측정항목으로 판단되어 사용하

였다.

4.2.3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김계현과 하혜숙

(2000)이 사용한 전공만족도 척도에서 ‘교수-

학생관계 만족도’ 항목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와 관련

된 3개의 문항만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내

용은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와 만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

다’,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

어진다’이다.

4.3 조사방법 및 절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북 소재 A대학의 문

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

인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대학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

생들과 학기당 2회 이상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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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 안

내를 통해 교수와의 면담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시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웹

페이지로 안내하는 URL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하여 총 5일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웹 설문도구

의 오류방지 기능을 이용해 중복응답을 차단하

였다. 설문지의 각 측정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측정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4.4 통계분석

설문조사 후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 24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개념의 신

뢰도 검정은 Cronbach's ɑ를 사용하였다. 대상

자들의 진로와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의 효과 검증은 Baron

과 Kenny(1986)에 의해 제시된 3단계 조절회

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

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의 일반적 기준인 p<.05

에서 검증하였다.

5. 분석결과

5.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문성 추구 인식과 이에 대한 영향 변인 분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

행하여 총 142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이중 결측

값을 제거하고 최종 128개의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비(%)

연령 20대 128 100.0%

학년

1학년  46  35.9%

2학년  30  23.4%

3학년  28  21.9%

4학년  24  18.8%

성별
남자  68  53.1%

여자  60  46.9%

합계 128 100.0%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

령의 경우 20대가 128명(100%)으로 조사되었

으며, 1학년 학생이 46명(35.9%), 2학년 30명

(23.4%), 3학년 28명(21.9%), 4학년 24명(18.8%)

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53.1%)이 여

학생(46.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5.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변수간의 

상관성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특정 개념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ɑ
를 이용하여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협의성의 계수가 .378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적

합 문항을 삭제해도 사회과학에서 허용하는 일

반적 기준이 0.6에 미치지 못해 통계분석을 위

한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변수들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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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수는 <표 2>에서와 같이 .614~.854로 나

타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성숙도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별도

의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측정항목 변수구성 Cronbach's ɑ 항목 수

직업가치 전문성추구 .808 3

진로성숙도

관여성 .614 3

호기심 .771 6

확신성 .827 6

협의성 .378 6

학과만족도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854 3

<표 2> 개념신뢰도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연구개념의 평균 분

포를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전문성추구가 3.76점, 관여성 3.43점, 호

기심 3.13점, 확신성 3.23점, 교수만족도 3.23점

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평균 수준을 살펴보

면, 전문성추구가 가장 높았으며 관여성, 교수

-학생관계 만족도, 확신성, 호기심 순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관여성은 호기

심(r=.346), 확신성(r=.471)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호기심은 확신성(r=.823), 교수-학생관

계 만족도(r=.303)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

신성은 교수-학생관계 만족도(r=.232)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전문성

추구는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와, 관여성은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문성추구 128 1.67 5.00 3.76 .694 

관여성 128 2.33 5.00 3.43 .537 

호기심 128 1.17 4.50 3.13 .742 

확신성 128 1.67 5.00 3.23 .834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128 1.00 5.00 3.23 .908 

<표 3> 기술통계 

전문성추구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전문성추구 1 

관여성 -.062 1 

호기심 .005 .346** 1 

확신성 .126 .471** .823** 1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115 -.068 .303** .232** 1 

*p<.05, **p<.01

<표 4> 변수간의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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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가설 검증

5.3.1 진로성숙도가 전문성 추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은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를 위해 진로성숙도의 각 변인인 관여성, 호기

심, 확신성과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전문성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

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표 5>에서와 같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062, 

p<.05),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미만으

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3>의 검증을 위해 각 회귀계수의 유

의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관여성은 전문성추구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여성이 전문성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

로 호기심(β=-.328, p<.05)은 전문성 추구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이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직업적 요구 사항을 찾아보는 

호기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 전

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호기심이 전문성추구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

지막으로 확신성(β=.477, p<.01)은 전문성추

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이 현실적인 직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확신성이 높을수록 전

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신성이 전문성추구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

었다.

<가설 1~3>을 요약하면, 문헌정보학과 학생

들의 진로성숙도는 전문성 추구에 있어 부분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확신성에서만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

히 호기심은 전문성 추구와 반대되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므로 결국 연구목적과는 반대

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그 자체만으로 전문

성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문제 2]에서는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라는 변수를 투입하고, 이 변수가 진로성

숙도의 영향력을 변화시켜 전문성추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5.3.2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에서는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전문성 추구

(상수) 4.205 .416 10.119 .000 　

관여성 -.224 .127 -.173 -1.759 .081 1.295 

호기심 -.306 .143 -.328 -2.139 .034* 3.124 

확신성 .397 .136 .477 2.927 .004** 3.535 

R²=.069 , F=3.062, p=.031 

 *p<.05, **p<.01 (two-tailed test)

<표 5>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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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이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2>에서

와 같이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

행하는 위계적 방법에 의한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의 각 

구성요소(관여성, 호기심, 확신성)를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교수-학

생관계 만족도를 추가하였으며(독립변수+조

절변수),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의 곱으로 계산된 상호작용변수를 회귀식

에 투입하였다(독립변수+조절변수+상호작용

변수).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각 

단계별 설명력의 증감을 통해 검증되며 최종단

계의 설명력(R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노경

섭, 2014). <표 6>은 상기의 절차에 따라 각 독

립변수들의 위계적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

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여성과 전문성추구의 

영향관계에서는 모형1(f(1, 126)=.486, p>.05, 

R2
=-.004)에서 모형2(f(1, 125)=1.562, p>.05, 

R2=.000), 모형3(f(1, 124)=19.970, p<.001, 

R
2
=.132)으로 진행되며 설명력(R2

)이 향상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절효과를 확

인하는 모형3의 상호작용변수의 투입에서도 설

<그림 2>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분석과정

독립 

변수
모형 R2 adj.R2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n
R2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관여성

1 .004 -.004 .004 .486 1 126 .487 

2.050 2 .016 .000 .012 1.562 1 125 .214 

3 .153 .132 .136 19.970 1 124 .000*** 

호기심

1 .000 -.008 .000 .003 1 126 .955 

2.045 2 .014 -.002 .014 1.793 1 125 .183 

3 .056 .033 .042 5.465 1 124 .021* 

확신성

1 .016 .008 .016 2.017 1 126 .158 

2.047 2 .024 .008 .008 .995 1 125 .320 

3 .076 .054 .053 7.080 1 124 .009** 

종속변수: 전문성추구 *p<.05, **p<.01, **p<.001

<표 6>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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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이 향상되었으며, F변화량(p<.001)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므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관

여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

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로 인

해 관여성이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

화되었으므로 <가설 4>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관여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를 해석하면, 문

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관여성 수준과 전문성 

추구 인식은 서로 인과성이 없지만, 교수-학생

관계 만족도가 관여성을 강화시켜 학생 스스로

가 전문성이 있는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호기심과 전문성 추구의 영향관계에

서는 모형1(f(1, 126)=.003, p>.05, R2
=-.008) 

￫ 모형2(f(1, 125)=1.793, p>.05, R2=-.002) ￫ 
모형3(f(1, 124)=5.465, p<.05, R2

=.033)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설명력(R2
)이 강화되고 

있으며 모형3의 F변화량(p=.021)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학생

관계 만족도로 인해 호기심의 전문성추구에 대

한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므로 <가설 5>교수-학

생관계 만족도는 호기심과 전문성추구 사이에

서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

다. 이는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이 갖고 있는 직

업과 진로에 대한 호기심은 전문성추구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지만,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전문직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증가

시키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신성과 전문성 추구의 영향관계

에서는 모형1(f(1, 126)=2.017, p>.05, R2
=.008) 

￫ 모형2(f(1, 125)=.995, p>.05, R2
=.008) ￫ 모

형3(f(1, 124)=7.080, p<.01, R2=.054)으로 진행

되며 설명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모형3의 F변화

량(p=.00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확신성의 전문성추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이므로 <가설 6>교수-학생관계 만족

도는 확신성과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문

헌정보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은 전문직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를 통해 

스스로 전문직을 선택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문제 1]에서는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등 진로성숙도는 그 자

체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전문성추구 성향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연구문제 2]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진로성숙도를 강화시

켜 전문성을 추구하도록 조절하고 있었다. 특히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등 각 항목의 2단계에서 

투입된 조절변수(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종

속변수인 전문성추구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

내지 않았지만, 3단계의 상호작용변수를 통해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므로 이는 순수조절

변수(pure moderator)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

혀졌다. 순수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와 전문성

추구 사이를 조절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5.4 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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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와 전문성추구,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진로문제에 스스로 대처하

는 준비정도인 진로성숙도에 따른 학생들의 전

문직 추구 성향을 알아보았고, 그 사이에서 교

수-학생관계 만족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집

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헌정보학 전공 학

생들의 진로성숙도 그 자체는 전문성추구에 영

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교수-학생관계 만족도

가 진로성숙도의 영향력을 변화시켜 전문성추

구 인식이 강해지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

서 학생들의 전문성추구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

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

기에서 교수의 역할은 조절변수로 사용한 교수

-학생관계 만족도의 측정문항인 ‘원한다면 언

제나 교수와 만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

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학생간

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를 통해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와 만날 수 있다’ 

문항과 관련해서 교수는 학생들의 면담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또는 개인적인 생활 부

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교수의 도움을 얻고자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신재철(2002)는 교수의 

역할인 교육에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진로지

도 활동을 포함시키고, 교수는 학생의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고민

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야한다고 하

였다. 또한 박남기(2006)는 대학들은 학생지도 

활동을 독립된 하나의 역할로 구분하고, 교수가 

학생지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과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

여 학생지도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교

육자인 교수는 학생과의 면담을 교수의 필수 역

할로 인식하고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Pascarella와 Terenzini(1991)는 학

업 및 진로와 관련해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증대된다고 하

였다.

둘째,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

어지고 있다’, 문항과 관련된 제언이다. 학과차

원에서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의 

경우 상담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대부분의 경

우 전공학습관리, 취업진로지도, 직업가이드 등

에 관한 역할로 집약된다(이종구, 2007). 그렇

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전공지식을 바

탕으로 도서관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

다. 예를 들어 문헌정보학 관련 진로는 공공도

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도서관 유형 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법제

가 개정되기도 하며 사회분위기에 따른 부침이 

거듭되기도 한다. 따라서 진로를 지도하는 교

수는 이와 같은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며 

이에 맞는 진로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학술지

와 도서관메일링리스트 등의 매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장사서나 관련업체 종사자를 만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취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 분야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진로지도에는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 학업상담, 도서관 관련 및 일

반 기업에 대한 취업, 개인사업을 위한 창업 등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학교 취업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파

악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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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문항과 관련해서 교수는 학생들에

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통보다 경청과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교수의 

역할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교수-

학생의 긍정적 관계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최석봉, 임명서, 2012; 김성덕, 이용국, 2014; 송

윤정, 조교판, 2016; 현혜순, 김윤영, 2018), 교수

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적응도도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경희, 라만교, 권재환, 2014). 

또한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진로준비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나태균, 문성원, 2012), 

교수의 정보적 지지가 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

감과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치는 것으

로 연구되었다(한주원, 2013).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의 사회적지

지’ 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와 맥락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원활한 소통이 전제가 된다.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성격, 성향

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실

습, 수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

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나 진로지도 형태를 반영하여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헌정보

학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유아교

육학, 간호학 등 전문직을 추구하는 타 전공 학

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

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

가 일반적인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차이점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

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전문성추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이 진로결정과

정에 관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관여성은 전문

성추구와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으며, 직업적 

요구사항을 탐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호기심

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만, 개

인이 현실적인 직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확신성만 전문성추구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

학 전공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그 자체만으로 전

문성추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둘째,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 사이에서 교

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방법에 의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교수-학생관계 만족도는 진로성숙

도의 구성요소인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의 영

향력을 강화시켜 전문성추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학생관

계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와 전문성추구의 관계

를 조정하는 순수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전공 학생들의 진로 준비

에 있어 교수와의 면담, 진로지도, 원활한 커뮤

니케이션 등의 만족요인은 학생들이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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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수-학생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여 연구문제를 증명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모집단을 한 개 

학교의 학생들로만 구성하여 객관성이 다소 부

족할 수 있다. 지역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학생

의 성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좀 더 객관적인 결과가 제시되었을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측정한 전문성추구 인식

은 사서만을 특정 짓고 있지 않고 있다. 물론 문

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해

서 우선적으로 사서를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모집단을 사서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했으면 좀 더 

정확한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연구

에서는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여 보다 면밀하게 문헌정

보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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